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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식중독보다 조심해야하는

 ‘ 가을·겨울 식중독 예방수칙’ 

 바람이 많이 차가워지긴 했지만, 주말을 이용해 나들이 가기 좋은 

요즘입니다. ‘가을인데 괜찮겠지’, ‘날씨가 쌀쌀하니 괜찮겠지’ 하고 

자칫 방심하다가 많은 사람이 식중독에 걸리는 때이기도 하고요.

 가을, 겨울 식중독 발생원인과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을, 겨울 식중독이 더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 식중독균은 4°C에서 60°C 사이 온도에서 증식하게 됩니다. 온도가 

높아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에는 모두가 조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식중독

의 피해가 덜할 수 있으나 가을, 겨울은 쌀쌀해진 날씨에 상대적으로 음식

물 관리에 소홀해져서 큰 일교차로 식중독균의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 식중독의 원인과 종류는?

식중독은 세균, 기생충, 독소, 화학물질 등 유해 물질에 오염된 음

식을 먹었을 때 발생합니다. 식중독은 일으키는 원인균은 다양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균성 식중독 원인균은 살모넬라, 장염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이 

있습니다.

♦ 식중독의 증상?

어떤 원인균에 의해 식중독이 생겼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

으로 세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은 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72시간 

이내에 고열,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생깁니다

♦ 식중독 예방을 위한 3대원칙

▶손은 비누로 깨끗이 씻자  ▶물은 끓여 마시자

▶음식물은 익혀먹자

 

                                        

                                                  어르신과 더불어 행복한                         방문요양



  ♦ 가정내에서 식중독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

 ① 음식 대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② 끓인 물 1L에 설탕4, 소금1 숟가락을 타서 마신다.

 ③ 이온 음료도 효과적이다.

 ④ 지사제나 항구토제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⑤ 설사가 줄어들면 미음이나 쌀 죽을 섭취한다.

 ⑥ 혈변, 심한 탈수, 고열, 심한 설사시에는 병원을 방문한다.

♥ 추석 연휴 어르신 건강관리 

① 과음과 과식은 금물!

   - 기름진 명절음식으로 소화기가 약한 어르신 소화 장애 유발.

② 추석 연휴 병원 휴무 미리 확인, 개인 비상약 준비

- 각 지역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 당번

약국안내, 의료불편사항 접수 등을 연계 운영하고 있으므로 119 및 구

청 및 보건소에서 미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Ø 국번없이 119 또는 1339(응급의료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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